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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최저가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벌여 계약금액을 더

낮춘 ○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은‘전남 영암 현대삼호 중공업 도장 철제설비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

사’(공사기간 2006년 6월 30일~2007년 4월 27일) 등 4건의 공사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한 후, 추가 가격협상을 벌였다.

4개 업체의 최저입찰액은 모두 16억3,482만원이었지만, 결국 ○엔지니어링은 이보다 5,000여만원이

낮은 15억8,300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행위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여러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최저가입찰을 통해 결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이 다시 깎이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 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로 공

정거래위원회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최근 직권조사를 강화한 후 적발 건수가 많이 늘었으나 대부분의 하도급 업

체들은 이렇게 공사대금이 깎여도 신고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피해를 고스란히 끌어안는 경우가 많다”

고 밝혔다.

공정위는앞으로수급사업자의보호를위해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에대한직권조사를늘릴계획이다.

현재도 건설사를 포함한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